
프랑스 식품낭비 퇴치조치

 12월 10일, 프랑스 국민의회는 식량 낭비 퇴치 조치를 만장일치로 채택

하였으며, 2016년 초에 해당규정을 상원에 제출하여 규정 적용 대한 최종

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.

 본 규정에 따르면 400m² 이상의 대형유통매장은 (미판매) 소비가능 식품

을 버리거나 폐기할 수 없으며, 판매되지 않은 소비가능 식품은 아래와 같

은 단계적 조치를 통해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. 
1. 식품 낭비 예방
2. 기부 및 소비가능 식품으로 변형
3. 동물사료로 변형
4. 퇴비로 활용

 이를 위해 대형유통매장은 의무적으로 사회단체와 협약을 맺어 식품 기부

가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한다. 더불어 식품 낭비 방지 교육은 식

품교육에 추가되어 학교 교육과정에도 도입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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